
국제 > 국제일반

골드만삭스, 변동성 장세에 1분기 순익 19% ↑…전쟁 리스크에 주가는 하락

등록 2026.04.14 12:04:43

[뉴욕(미국)=AP/뉴시스] 지난 2016년 12월1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걸린 골드만삭스 로고.13일(현지 시간) 파이낸셜타임스

(FT)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9% 증가한 56억3000만 달러(8조3500여억원)로 집계됐

다.2026.04.14.

[서울=뉴시스]고재은 기자 = 골드만삭스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. 변동성 장세 속 주식 트레이딩

부문이 성장을 견인했으나, 채권 부문의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향후 M&A, 기업공개(IPO) 위축 우려로 주가는 1%

대 하락 마감했다.

13일(현지 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9% 증가한 56억3000만 달러(8

조3500여억원)로 집계됐다. 매출은 14% 성장한 172억3000만 달러(25조5800여억원)를 기록했다. 순이익, 매출 모두 월가

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.

부문별로는 주식 트레이딩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7% 성장한 53억3000만 달러(7조9000여억원)를 기록하며 실적을 이끌

었다. 지정학적 충격에 시장이 급변한 수혜를 입었다. 투자자들이 인공지능(AI) 혼란에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한 점도 영향을 미

쳤다. 

반면 채권·외환·상품(FICC)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0% 감소한 40억1000만 달러(약5조9500억원)에 그쳤다. 당초 시장이

10% 성장을 예상했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. 회사 측은 금리 상품과 모기지 부문 거래의 순수익이 급감했으나, 원자재 및 외

환 부문 거래에서 수익을 내며 손실을 일부 상쇄했다고 밝혔다.



FT는 "이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, 골드만삭스의 전체 트레이딩 사업은 역사상 세 번째로 좋은 분기 실적을 거뒀다"고 평가했

다. 트레이딩 사업은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이익을 얻는데, 1분기 미국의 베네수엘라·이란 공습 등으로 유가 등이 급변하면서 거

래가 활발했다. 

투자은행 수수료는 전년 대비 48% 성장한 28억4000만 달러(4조2100여억원)를 기록했다.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것으로, 이

전 발표됐던 인수합병(M&A) 거래가 이번 분기에서 대거 마무리되면서 영향을 미쳤다.

다만 향후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수주 잔고는 직전 분기 사상 최고치에서 소폭 감소했다.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(CEO)

는 "중동 사태로 지정학적 지형이 매우 복잡하다"며 "불확실성에 M&A, IPO 등이 다소 위축됐으나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반등

할 것"이라고 전했다.

이날 골드만삭스 주가는 정규장에서 전장 대비 1.87% 하락 마감했다가, 시간외 거래에서 0.12% 올라 거래를 마쳤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jeko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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